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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는말

현대기술 문명의특징 중하나는가속화라는 시간적인맥락에 있다. 인

간 삶에 내재된 시간의성격은 인간이 해, 달, 별자리혹은계절 변화를

예고하는자연적요소같은물리적요인들에대한지각을통해추출하는

시간적 정보를 토대로 시간을 인식하고 활용하는 감각 역량에 국한되었

지만, 기술이급격히발전하면서기술이구현하는속도의빠르기나리듬

에맞춰인간심리및행위가조율되는변화가나타나면서가속은인간에

게 부여되는 시간의성격, 의미를규정하는중요한 맥락이되었다. 가속

화는산업화초기에는기계의물리적속도수준에따라발전하였고이후

등장한정보화혁명과더불어전자적인속도로대폭가속되는계기를맞

이했다. 넓게보면인류문명의역사는속도적증가, 즉지속적인가속화

과정으로이해될수있다. 역사에남아있는기록들은인간이결코더느

린삶을선택한적이거의없었음을보여준다(Gleick, 1999/2000).

자동차나 철도 같은 것도 넓은 의미에서 미디어로 포괄하는 관점에

서보면인류가지금까지개발한모든기술들은보다더높은속도를구

현해주는것들이었다. 물론그렇지않아보이는기술들도존재하는데, 가

령물체의수량이나부피를보다정확히측정할수있게해주는기술들은

속도와는무관해보이는정적인도구들이다. 그러나그기술들조차더정

확한계산으로더정밀한행위를현대인의일상생활이나제도같은사회

체계에더욱신속히도입할수있는기술적인유도성(affordance)을 갖

기에기술문명의속도성과무관하다고보기어렵다. 모든미디어테크놀

로지모두가시간기술이자속도기술인셈이다.

시간/속도기술로서미디어테크놀로지가재화나정보를수집, 분석,

저장, 이동시키는 속도는 나날이 빨라지고 있다. 1825년 영국의 발명가

조지스티븐슨(George Stephenson)이최초로만든상용화된증기기관

차의속도는 시속 25km에 불과했는데디지털 정보혁명의 촉매가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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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크로프로세서의발명으로정보를처리하는미디어의속도는빛의속도

를따라가고있다. 미래기술로촉망받는양자컴퓨터가정보를처리하는

속도는초당연산을 10의 1000 승수를 처리하는속도에달한다고한다.

과거산업화시절만하더라도기술의속도는그나마인간의감각으로뒤

쫓아갈수있는정도긴했다. 기차가 얼마나빠른지증기기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눈으로 지켜볼 수는 있었지만 디지털 혁명으로 기술의 작

동속도나기술에의해작동하는세계를인간의감각이포착하는일은거

의불가능해졌다. 센서같은다른 기계의도움 없이는기술의속도를 파

악하기어려운세상이된것이다. 빠른속도로상호작용하는세계에서시

간과속도를통제, 제어하기위해기술에의존하는삶의비중은비약적으

로향상됐다.

이러한변화는정보사회의과거경로가그랬던것처럼, 단순히산업

과제조영역에서의가속화에머물기보다현대사회를살아가는행위자들

의시간경험전반을변화시키고더나아가사회구조와사회적상호작용

의 방식에도 극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들은 실시간성(real

time), 즉시성(immediacy)(Tomlinson, 2007), 미시적 시간성

(Ernst, 2016, p. 3), 푸코의 ‘이시적 시간성’(Foucault, 2009/2014,

p. 16), 네트워크 시간성(network temporality)(Pond, 2021, p.

1-24) 같은 자연의시간질서에 들어맞지 않는 인공적 시간성개념들에

대한인식의주목을이끌었다. 가령인터넷과스마트폰의등장으로동일

한 물리적 시간 조건 안에서도 서로 다른 시간의 질(quality)이나 경험

을할수있게되면서(이에대해서는인터넷의공간과시간에관해논의

한 이동후, 2006을 보라), 시간의 성격은 단수적이지 않고 복수적으로

존재할수있게됐다. 자연적시간이해체된시간세계가도래한것이다.

그밖에도 다양한 기술에 기반하는 혹은 기술에 의해 유도되는 시간성의

변화는또한시간적경험자체를바꿀뿐만아니라, 시간이라는차원 자

체가갖는 성격의변화로이어졌다. 미디어가더빠른속도로기능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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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되면서시간이나속도에대한개인들의태도나인식이영향을받고

그 과정에서 시간에 대한 공적 기준, 즉 시간 규범까지 변화했다. 물론

이런 변화의 결정적 원인을 테크놀로지로 환원할지는 별도의 논쟁이 필

요하겠지만 이 변화 자체는 현대사회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경험이라

는점에서가속화되는현대세계는현대의성격즉현대성을이해하는중

요한통로이다.

이러한문제의식은최근들어미디어테크놀로지와시간성의관계에

재주목할필요성과마주하고있다. 그배경에는 4차산업혁명이라는새로

운 기술문명적 트렌드의 등장과 연이어 출현한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digitaltransformation) 같은 새로운사회변동적맥락의 출현이놓여

있다. 물론이들신기술-사회국면을지칭하는개념들에대한단일한정

의는없음에도혁신적인디지털기술을동원하여더빠른속도의실천을

조직하고변화를촉진하는것에대한지향을공통적인골자로한다. 이들

국면은 가속화로서의 근/현대성을 둘러싼 문제의식과 너무나 밀접한 관

계를보여준다. 이들담론들이내거는많은텍스트에서급변, 속도, 변화

같은용어는매우중요한위치를차지하고있다는점은일일이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가속화 현상의 측면에서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은 4차산

업혁명이나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이등장하기이전부터지속된가속화를

다시 가속하는 재가속화(re-acceleration)와 기존에 느린 속도로 작동

하던 영역까지 빠르게 변화하는 속도적 영역으로 재편하는 초가속화

(hyper-acceleration)라는가속화의다층적계기성을보여준다는점에

서가속화논의의중요한분석대상이다.

근래 유행하는 기술낙관론적인 담론들이 약속하는 새로운 기술문명

적비전들안에서엿보이는새로운속도전논리들은최근들어다양한영

역에서일상행위자들의시간적삶에직접적인파급력을미치고있다. 플

랫폼자본주의에서확산된가속노동혹은속도노동에서관찰되는시간

차원에서의 노동 착취가 대표적이다.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을 활용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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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통제하는 플랫폼 자본주의에서는 정밀하게 시간에 관한 기록을 수

집분석하여이를작업대기시간이나휴식시간같은잉여시간을제거

하고, 단위시간당생산성을최대로끌어올리는데실시간으로반영하는

탁월한시간정보통제능력을활용하여시간이라는자원의도구적가치를

극대화하고있다. 이는시간에 관한도구적합리성의증대라는맥락으로

도이해해볼수있다.

물론이런변화는시간을더능동적이고주체적으로활용할수있는

시간 문화를 약속하면서 인간의 시간성을 더 풍부하고 윤택하게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기능적인혜택이 있다. 즉, 가속화가 제공하는 기회와 편

익은 존재한다. 하지만 이 변화는 동시에 시간으로부터 노동자, 소비자

또는 시민이 소외되거나 시간을 놓고 벌어지는 치열한 정치경제적 경쟁

이심화되는과정에서다양한윤리적긴장과마찰그리고사회적갈등으

로 나타나기도한다. 또, 정보생산과 유통의속도를 급속도로가속화시

킬수있게되면서, 나에게필요한정보를선별, 접근, 소유, 활용하는데

소요되는시간이더늘어나고, 그 결과적절하고신뢰할 수있는 정보를

누리는데필요한시간적자원은희소해지는정보풍요의시간적역설도

커지고있다. 인간이오직 ‘현재’만중시되는시간감각의포로가되는문

화현상도나타나고 있다(Rushkoff, 2014).1)2) 이런 과정에서 시간 압

박을자발적으로긍정할수밖에없는현대인들의병리현상에대한문제

의식들도제기되었다(한병철, 2012).

이와관련해서가속화현상에대한관심은가속노동에대한노동윤

1) 미디어가 매개하는 ‘현재’에 관한 최근의 비판적 논의로는 “현재를 매개하기

Mediating Presents“를 기획 주제로 다룬 독립학술저널 <Media Theory> 3권 2호

를 참조하라.

2) 현재를 매개하는 미디어의 기술적 역량이 고도화되다보니 수용자들은 시간적으로

수동적인 수용자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문제의식도 상정해볼 수 있다. 이는 인터넷 혁명

이후 수동적 수용자론을 대체한 능동적 수용자론에 대한 새로운 비판적 검토 주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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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같은전통적인좌파윤리적인관심들에머물러있는반면, 실제로시간

을자연적물리적인현상이아닌사회적, 기술적, 문화적성격을지닌것

으로탐구하는매체이론적분석사례들은부족했다. 우리미디어연구에

서도시간성은개인의미디어이용시간, 빈도, 주기같은협소한경험주

의적이고 행정주의적인 학적 관행의 시각 안에서 다뤄지는 경우들이 흔

한반면, 기술과 인간그리고 사회의시간적연관에 대한전체론적이해

를위한비판적탐구사례들은그리찾아보기쉽지않다. 시간은별로중

요하지않아서였을까? 그러나가속화현상은근현대이후이념이나계급

을떠나현대사회의시간구조와문화를지배해온현상이라는점에서계

급, 이념, 인종같은전통적인사회학적범주로 환원해서 다루어야하는

주제로남겨두기보다는, 기술과시간의 관계를설명하는별도의논의틀

을필요로 검토되어야할주제라할 수있다. 이러한문제의식에서필자

는이글을네가지차원의논의로구성해보았다.

첫째는 가속화 현상을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자원들을 탐

색해보는일이다. 인류문명에서시간과속도에관한학적주목은철학,

사회학, 매체이론과문화이론의경계를 넘나들면서형성되어왔다. 필자

는 시간/속도와 인류 문명의 연관 방식을 분석한 해롤드 이니스(H.

Innis), 폴 비릴리오(P. Virilio), 하르트무트 로자(Hartmut Rosa),

볼프강에른스트(W. Ernst)의 시간학적논의를중점적으로살펴봄으로

써, 가속화 현상을분석해가는데필요한 이론적자원들에대해 탐색해

보았다.3) 다음으로이글은디지털혁명이갖는가속화의계기로서의성

격을스케치해보고자 했다. 셋째, 지금의 가속화를 분석하기 위한시간

양식적 개념으로, 컴퓨터적 시간성 개념에대해검토해 보았다. 이를 위

3) 필자는 시간과 기술에 대한 철학적 논의를 이 글에 반영하지는 않았다. 시간에 관

한 철학사의 역사는 매우 길고 그 논의의 성격과 주제 또한 다채롭기 때문에 기술과

시간에 관한 철학적 검토가 미디어 연구에 제공하는 함의에 대한 검토는 별도의 기회

에 시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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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컴퓨터적시간성의개념적구성요소를계산(가능성), 자동성, 그리고

자율성이라는세가지요소를중심으로그개요를그려보면서, 알고리즘

과 초거대 인공지능 같은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하는 컴퓨터적

시간성을테크놀로지가만드는시간성의새로운지배적양식으로강조하

고, 그것이거시적, 미시적 차원에서 현대사회의시간구조와 시간규범

에어떤영향을미치며우리삶과간섭되고있는지파악하는것을가속화

에대한비판이론적작업의중요과제로제시하였다. 넷째, 가속화경향

에의해특징지어지는시간규범이 은폐되어있는 시간체제의 가능성과,

그러한조건아래에서시간에대한정치적, 윤리적논쟁이부재한문제를

비판적으로고찰해보았다.

논의에앞서세가지덧붙인다면, 첫째, 이 글은기술결정론이냐아

니냐 같은 관점적 쟁점은 심각하게 논의하지 않는다. 즉 기술이 세상을

빠르게 하는지 아니면 사회문화가 기술을 가지고 빠르게 행위하는지 판

가름하는일은이글의주된관심이아니다. 둘째, 이글은경험적으로나

사변적으로 오류가 없는 엄밀한 논증작업이라기보다는 현대사회에서 가

속화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고찰해 나가기에 앞선 문제의식과 그 논거들

을 검토하기 위한 시론의성격을 지향한다. 셋째, 시간과 시간성이란 개

념들을다루는논의라는측면에서, 시간성과시간은서로다른개념이라

는점을일단짚어둘필요가있겠다. 시간은물리적 시간을지칭하는 개

념인반면, 시간성은독립적실체로서존재하는시간이있고그것이우리

에게미치는작용을객관적으로다룰수있다는관점대신시간을경험이

나인식, 즉어떤작용을통해서의미가부여되는것으로파악하는데적

절한표현이다.4) 가령미디어를통해체험되는시간은자연의시간처럼,

물리적으로 선형적 연쇄적인 현상으로 의미화되지 않을 수 있음을 고려

4) 하이데거(Martin Heidegger)가 말하는 시간성은 이런 발상의 총아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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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시간보다는시간성이라는개념의도입이적절할수있다. 가속화라

는관점에서도이는물리적시간자체를의미하기보다는그시간이쓰이

는흐름이나성격에관계된문제라는점에서시간그자체로부르기보다

시간성이란개념을별도로활용할필요가있겠다.

2. 가속화분석을위한비판이론적자원들에대한탐색

가속화되는 기술 문명의 시간적 의미가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시간

이라는개념은그동안충분히탐구되지않은개념이다. 시계와달력을바

라보며살아온인간에게시간은오랫동안비판적질문의대상이되지못

했기 때문이다(Das, 1990). 현대문명에 대한 비판적 사고에 있어서 시

간은매우중요한학술적주제로주목을이어온적이있다고보기도어렵

다(문병호, 2008; 이호규, 2008; Rosa, 2010/2020). 우리 미디어 분

야에도 제도/정책 연구나, 내용연구, 효과연구, 문화연구는 제도화되어

있어도시간/성연구라고공인된영역이나활동프로그램은찾아보기어

렵다. 아예시선을넓혀비판사회이론으로시선을돌려보면이론의목표

지점이근대성또는현대성을이해하고자했던대표적인이론들예를들

어 하버마스(J. Habermas)나 베버(M. Weber)의 합리성 이론, 울리

히 벡(U. Beck)의 개인화 이론, 혹은 아도르노(T. Adorno)와 호르크

하이머(M. Horkheimer)의비판이론(상품화, 물화에관한논의들)들에

서조차시간은중요한비판적고려의대상이라고보긴어려웠다.

그러나 현대 지식 전반을 훑어보면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와 관련하

여시간과속도에관한지적감각은간헐적이지만끊이지않고이어져왔

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루소와 괴테, 프루스트 같은 저술들에서는 물

질세계와사회세계가빠르게변형되는현대적사태에대한우려와걱정

이담겨있었다(Rosa, 2010/2020, pp. 71-88). 현대사회학의정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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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현대의시간성에대한문제의식은곳곳에펼쳐져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마르크스는 단단한 것이 모두 녹아 공기 중으로 사라진다는

표현을 통해 시간 구조의 변화를 감각적으로 표현한 바 있으며, 짐멜의

경우인간경험이빠르게변화하는도시에서의삶을근대성의핵심조건

으로바라보았다. 뒤르껨의아노미(anomie) 개념은사회변화의가속화

로인해도덕규범이나사회적연대가어떻게재형성되는지를설명해주

는것이었다.5) 막스베버의 경우는프로테스탄트윤리와자본주의의 관

계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죄악시하고 이를 처벌하

는근대적시간윤리의형성에대해설명했다(현대사회과학의주요고전

들에서의 시간에 대한 언급에 관해서는 Rosa, 2010/2020, pp. 15-18

을보라).

매체이론에서 속도에 관한 이론을 검토하는 문헌들은 상당수 폴 비

릴리오에대한언급으로부터시작하지만, 사실시간성의문제에대해더

일찍주목한매체이론적논의는이니스에게서찾아볼 수있다. 이니스에

게 시간은 미디어 테크놀로지의 역할을 평가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부각

된다. 이니스의대표적인개념인시간편향적미디어는기록의영속성을

가능하게 한 기술적 영향력을 포착하는 시간 미디어 개념이라 할 수 있

다.6) 기록된정보가긴시간을통해지속될수있는미디어의발전과더

불어기록의전달과정에서의정보의소실이나변형같은시간적한계로

부터벗어나는기록실천이가능해졌으며(Innis, 1950, p. 7), 이로인

해 시간에 대한 미디어의 영향력은 공간에 대한 미디어의 영향으로까지

5) 뒤르껨은 시간에 주목한 사회학의 선구자라 할 수 있다. 그는 시간을 집단(의식)적

인 것으로 바라보면서 시간을 인간 의식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범주로 바라보기보다 사

회적인 것임을 강조하였다(Durkheim, 1915).

6) 물론 이니스를 언급하면서 맥루한에 대한 언급을 빼놓기는 어렵다. 맥루한 또한 매

체기술과 시간의 관계에 관해 설명해 놓았기 때문이다. 가령 맥루한에 따르면 인쇄 매

체에서 시간 경험은 순차적이며 선형적인 인과성에 기반하는 것이었지만, 전자 미디어

발전으로 시간은 비순차적이고, 동시적이며 즉각적으로 경험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Mcluhan & Powers, 1989/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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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되어이해된다. 여기서시간과 관련한미디어에대한이니스의이해

에서주목해볼 수있는 지점은 ‘매체가시간과 어떤 관계를맺는지’에도

관련되어있지만, ‘시간그자체가어떻게이해되는지’에도있어보인다.

이니스에게서시간은크게두가지혹은세가지맥락에서다뤄진다.

하나는시간을선형적인것으로이해함으로써, 디지털미디어등장이전

의시간성에대한이해를가능하게해준다. <커뮤니케이션의편향>을보

면, 이니스는 시간을선형적인 즉, 자연적인시간으로이해하는 것이 나

타난다(가령, Innis, 1951, pp. 91을 보라). 이는 그가 주로 미디어가

기록을 얼마나 오래 영속시키는지 그리고 그러한 미디어에 의존하는 인

간 커뮤니케이션의 시간적 영속성과 문명의 유형이나 지속이 어떤 수량

적관계를 맺는지를중심으로논의하고있는 데서 찾아볼수있다. 둘째

는, 시간에 대한 그의이해방식은시간이 문명화의 방향이나문화의 가

치그리고그것들의존립가능성에중요한변수로작용한다고바라본점

이다. 보다정확히이니스는 “시간과공간중어느측면이상대적으로강

조되는가에 따라 커뮤니케이션 매체가 내재하고 있는 문화의 경향성이

결정된다”고말하였는데(Innis, 1951, p. 33), 이를통해시간에미치는

영향력은 공간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충분히 파악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끝으로, 시간을강조하는매체와공간을강조하는매체사이의

균형과 조화가 사회 수준에서 인간 커뮤니케이션을 보다 원만한 것으로

지속시킬 수 있다는 그의 매체윤리학적 발상은 매체가 만들어내는 시간

의구조나문화, 시간의질(quality)에대한규범윤리나미디어실천전

략이필요하다는점을일깨운지점이다. 적절한시간성에대한규범적인

문제의식이없다면, 시간편향적매체문화와공간편향적매체문화사이

에초래되는불균형은사회적위험으로출현할수있다.

현대매스미디어문명에서의시간, 속도, 가속에대한문제의식의본

격적인출발은폴비릴리오로부터찾을수밖에없을듯하다. 그는현대기

술문명의가속화현상에대한본격적인문제의식을질주학(drom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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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하나의분명한주제영역으로부각시킨공을가지고있다. 비릴리

오의 질주학에 관한 논의들은 속도와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매체문화

의관계를들여다보면서, 현대인류문명의본질이속도에있다는관점을

끄집어내고, 이를토대로인류역사자체가가속의서사였다는점을일깨

운다(Virilio, 1997, pp. 9-15).

속도의관점에서문명의변천과정을재구성하는비릴리오가가속화

와관련해서던진중요한질문은크게세가지측면에서요약해볼수있

다. 첫째는인류문명에서나타나는가속화과정이역사적진보인지아니

면문명의후퇴인지를질문함으로써, 속도문명에대한이해와비판의장

이열리는데기여했으며, 1990년대후반그의저작들이나온이후가속

화와현대문명의연관관계에대한철학적, 역사적, 사회학적, 매체문화이

론적관심들이활발해졌다. 비릴리오의 등장이전까지사실상속도는현

대성이가져다준인류진보의선물로인식되는경향들이이어졌지만, 그

의 질주학은 이러한 믿음에 일정한 균열을 내면서 기술문명의 속도성에

대한성찰을요청하는계기를제공했다. 특히비릴리오는교통혁명에서

전송 혁명 그리고 더 나아가 인간의 신체 감각을 대신하는 기술에 의한

인공적감각의가능성이실현되는과정그자체가가속화로나아가는과

정그자체임(Virilio, 1997)을간파하면서, 그핵심요인으로미디어테

크놀로지에 의한 기술 가속에 주목해야 할 필요를 본격적으로 제기했다

는점에서, 가속화현상을바라보는전체론적인이해의토대를제공한다.

비릴리오의또다른함의는가속화과정에서현대사회의행위자들이

처한 조건에 대한 문제의식이다. 이니스는 제국, 문명 같은 집합적이고

거시적인분석단위에 주목했다면, 비릴리오는이를개인, 즉 현대를 살

아가는행위주체의수준으로끌고들어와, 현대문명의시간성이개인의

일상에어떤제약을가하는지를비판적으로인식할수있는질문의틀을

제공했다는점이다. 비릴리오는현대인의기술에의해빨라진속도에의

해인간고유의속도감각이파괴되거나기술이만들어내는시간의리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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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주기에 이끌려가게 되는 현대적 개인의 시간 조건을 이야기했다

(Virilio, 1989). 비릴리오에게 현대성의 위기는 근대적 개인이라는 주

체로하여금자율성을누릴수있다는약속으로다가온현대의질서안에

서 개인들이 시간의 주체로부터 배제되어가는 현대 문명의 역설로 드러

난다. 이러한위기에주목하여 비릴리오는현대문명의가속화에대한기

능적이해를넘어서그것에대한비판적분석의필요성을역설하였다. 이

러한성취는현대의비판적사회이론들이그때까지 (결과적으로는) 사실

상시간과속도의문제를무시해왔다는점에비춰볼때매우중요한이

론적성취의지점이다.

국내에는잘알려져있지않은독일의경제사학자페터보르사이트도

매체사에속도의문제를적용해논의한저자로빼놓을수없다. 그는자신

의저서 <템포바이러스: 인간을지배한속도의문화(Das Tempo-Virus.

Eine Kulturgeschichte der Beschleunigung)>를통해중세부터현대

에 이르기까지 테크놀로지와세계 내속도의변천 과정을 추적하면서 속

도가정치경제사회문화를비롯해일상세계에미친영향을촘촘히기술

한다(Borscheid, 2004/2008). 그의저서는흥미로운분석사례들을풍

부하게 제공하는데, 가령 그는 과거 스포츠가 힘겨루기에 있었다면 현대

스포츠는 힘겨루기에서 탈피해 속도전의 경쟁으로 전환되었다거나, 표백

제나 통조림 같은 과학기술의 산물의 등장에서 가속화되는 기술 문명의

양상을다채롭게기술한다. 뿐만아니라속도의대중화같은개념이나현

대 산업화 시대의 가속화를 상징하는포드주의(fordism)에 내재된속도

내성화원리같은논리들을제시하면서, 속도분석을위한다양한개념적

인아이디어들을펼쳐놓았다.

현대사회는 느린 것을 열등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혁파하기 위한

노력에몰두하는것을특징으로삼았다. 속도를증진시켜시간을절약해

주는 기술 개발이 지속되었지만 그 결과는 역설적으로 시간이라는 자원

을더부족한것으로만들고, 그에따라시간성을둘러싼제도적,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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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경쟁과긴장의맥락은강화되었다. 그에따라현대사회의행위자

들은 시간을 더 착취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으며

(Mazmanian & Erickson, 2016), 사람들은 느린 것을 마치 열등한

것처럼보고, 끊임없이이를타파하고개선하기위해노력해야한다는규

범적인식을갖게됐다. 그결과시간을절약해주는 수많은도구들이 개

발되었지만 역설적이게도 현대사회에서 시간은 점점 더 부족한 것으로

재인식됐다. 이것은시간의자연성때문이아니라시간에대한사회적조

건의 누적된 변화로 보아야 한다. 이는 시간이 갖는 이데올로기적 힘에

주목하고시간이현대가처한조건에가한도덕적힘과의미에대한주목

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시간을 경험적, 기능적 분석을 넘어서는 시간과

속도에대한비판이론은현대사회비판이론의한자리를필요로한다. 이

러한문제의식의사회학적주목에기여한논의로는프랑크푸르트학파를

계승하는이론가로평가받는독일사회학자하르트무트로자를들수있

다.7)

로자는 <사회적 가속: 현대 시간구조 변화>로 예나대학에서 박사학

위를 받고 <초고속사회High-speed society(2010)>, <사회적 가속

Soziale Beschleunigung(2005)>, <소외와 가속Beschleunigung

und Entfremdung(2013)> 등 일련의저작들을 통해서가속화에대한

비판이론적논의를활발히주도하고있다. 일단그는세계의가속이현대

성의 중요한 특징으로 주목하면서 가속화를 현대 전체주의 이데올로기

또는전체주의적체제의한유형으로규정하고, 이러한규정을통해시간

규범에대한비판적논의로연결시킨다. 여기까지의속도와가속에대한

7) 사회학에서 시간에 대한 이론화를 추진한 사회학자로서는 로자 이전에 1990년대의

바바라 아담이 있었다. 그녀는 <시간과 사회이론(Time and social theory)>, <타임
워치: 시간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Timewatch: The social analysis of time>, <근

대성의 시간 정경(Timescapes of modernity)> 등의 저작들을 내놓으면서 시간의 다

양성과 복합성을 분석하는 시간의 사회이론에 관한 기틀을 마련했다(Adam, 1990,

1995,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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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은현대기술문명을시간, 속도의측면에서비판적으로바라본기존

이론적 전통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로자는 조금 더 입체적인 틀을

닦았다고볼수있다.

가령, 그의논의를보면가속화분석을위한경험적기초를닦는개

념화 작업들에 많은 신경을 쓴 부분들이 엿보인다. 그는 사회적 가속을

분석하는 일이 비판이론의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면서도, 가속화를단수형으로말하기는적절하지않다고주장하면

서현대사회의속도성을비판하는많은비평들과는달리가속이란현상/

개념을단면적으로몰아부치진않는다. 예컨대, 그는가속이사회자체가

가속하는것인지아니면사회질서(이것은가속화되지않거나덜가속화

되는것으로간주되는) 안에서어떤과정이나실천의가속인가를질문하

면 가속을 단수형의 과정으로 기술하기 어렵다고 본다(Rosa,

2010/2020, p. 18). 모든 것이빨라지고가속화된다는보편적 가속 패

턴은 존재한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관점에서 보면, 현대사회에서 가속화

현상을분석하기위해서는사회적감속에대해서도개념적으로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Rosa, 2010/2020, pp. 45-53). 가속화의 결과는 필연

적으로 교통 정체나데이터 로딩 속도의 지체 등감속현상을 파생하며,

따라서가속화에대한분석은감속에대한분석과연결되어야한다는것

이다.8)

물론시간에대한비판이론에관한그의제안의초점은단순히가속

을 개념화하고, 그 유형을 제시함으로써 “경험적인 분석을 위한 기

8) 이에 대한 로자의 예비적 분석은 여러 사례를 다루고 있다. 가령 현대사회에서 정

신병리적 우울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은 일터에서의 경쟁을 포함해 빠른 속도의

사회에 적응하도록 요구하는 가속 압력에 대한 개인적인 감속 반응으로 정의되며

(Baier, 2000, p. 147), 노동자가 생산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되는 현상도 노동자

가 현대 경제 시스템의 유연성, 속도에 보조를 맞출 능력이 없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Rosa, 2010/2020).장기 실업자, 사회로부터 도태된 자들은 아예 극단적으로 감속된

존재들이다(Sennett,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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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Rosa, 2010/2020, p. 26)을마련하는것을넘어서, 시간양식에대

한비판적이고규범적인분석에있다. 그는시간구조는현대사회의미시

와 거시를연결하는차원이며, 우리의행위와 지향이시간규범, 규제에

의해근대자본주의체제로부터의체계적명령으로부터조율되고순응되

고있지만, 팽팽하고 엄격한시간 체제즉 근대적주체에게가해지는 시

간-윤리적 규칙과 제제는 보이지도 않고 따라서 토의되거나 이론화되지

않은은폐된규범으로지속되고있으며, 이것을밝혀내는것이비판이론

의새로운과제임을주장한다(Rosa, 2010/2020, pp. 6-7).

로자가가속(화)에대한사회학적분석을위한개념적, 분석적틀을

제공하는데기여했다면독일의미디어고고학자볼프강에른스트는 <미

디어기억과아카이브Media Memory and the Archieve(2013)>, <크

로노포이에틱스: 기술적 미디어의 시간적 존재와 작동성Cronopoetics:

The temporal being and operativity of technological

media(2016)> 같은일련의저작들을통해보다기술결정론적관점에서

시간의 유일한 의식 주체였던 인간의 역사로부터 분기되는 미디어가 만

들어내는역사, 즉미디어가만들어내는시간의역사를발굴하는작업들

을이어가고있다. 에른스트는미디어를인간이후의시간주체로간주하

는데, 이를위해 도입된핵심개념은시간결정적미디어(time-critical

media)다. 시간결정적미디어는사진, 전화기, 라디오, 텔레비전에서부

터 컴퓨터에 이르는 매체들로, 이 매체들은 말, 문자, 음성 같은 기호를

기반으로 하는 인간 커뮤니케이션과는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계 고유의 시간, 즉 고유시간(Eigenzeit)9)을 생산한다

(Ernst, 2016, p. 36, pp. 57-58). 에른스트에 따르면, 각 매체는 자

9) 이 개념에 대한 우리말 번역을 검토한 사례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에른스트의 주

요 저작들은 영역본으로만 옮겨졌을 뿐이고 국내 연구논문이나 미디어 시간에 관한 학

술적 텍스트들에서도 시간 결정적 미디어 논의가 주로 소개되고 있다. 이 글에서 채택

한 ‘고유시간’이라는 번역어는 관련 연구자들의 추가적인 정밀 검토를 필요로 한다는 점

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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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의고유한방식이나원리로정보를기록, 조작하기때문에각각고유

한 시간을 생산해 낸다(Ernst, 2016, pp. 3-14; Ernst & Parikka,

2013, p. 2, p. 15).

에른스트의 미디어 시간성에 대한 논의는 그 자체로 가속화에 주된

초점을 두진 않는다. 그의 시간 결정적 미디어론은 오히려 매체의 의한

가속을포함하여보다다양한형식의시간성을논의하는데필요한이론

텍스트로서더욱적합하다. 시간결정적미디어는시간의불연속성, 단절

성, 동시간성, 실시간성 같이 기술로부터 흘러나오는다양한 비-인간 시

간성을잉태하는계기가되었다는점에서, 그의이론은가속화이론보다

시간성을다루는다양한방식과넓은범위를아우른다. 그러나그의매체

-시간성에 대한 논의 또한 가속화 현상을 다루어갈 때 중요한 개념들을

제공하는데, 가령디지털미디어테크놀로지의등장으로인해간격기반

시간성에서 계산 기반 시간성이 새롭게탄생하게되었다는분석(Ernst,

2016, pp. 63-96)이그렇다. 여기서그러한계산을수행하는컴퓨터테

크놀로지는가장정교하게시간을측정함으로써인공적인시간을만들어

낼수있는계산-기반시간성을창출하는핵심매체로주목할수있다.

컴퓨터 시간(Ernst, 2016, p. 74)이라는 문제의식을 통해서 우리

는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알고리즘 미디어 환경에서 창출

되는인공적인시간성에보다주목할수있다. 가령, 지금까지디지털환

경에서 점점 더 가속화되는 정보 생산/공유 시스템(가령, 24시간 주7일

작동하는뉴스정보생산체제의등장)이나스마트폰을통해서쉼없는정

보자극에반응하는인지자본주의(cognitive capitalism)의주목경쟁

에서디지털생활문화내상승하는속도감각은기존의시간혹은시간에

대한반응이더빨라진다는 정도로이해되고 있는 면이있다. 그런데 에

른스트에 따르면, 문제는 인간의 시간의식의 변화, 즉 자연적인 시간의

속도나 주기가 인간에게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변화가 아니라 기술이 만

든시간이인간의시간경험과의식에개입해가는기술시간의간섭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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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된다. 이를 통해기존시간성의연속 선상에서 나타나는수량적 변

화가아니라시간성의질적단절과가속화의새로운국면창출에주목해

볼수있다. 요컨대, 에른스트의시간결정적미디어논의는가속화자체

를중심주제로다루는미디어시간성이론은아니지만, 알고리즘이나인

공지능 테크놀로지의 작동에 따라 새롭게 형성되는 기술적 시간 구조의

등장 같이 보다 최근에 등장한 기술적 맥락 속 가속화 현상을 분석하고

그과정에서미디어가어떤고유한영향력을발휘하는지혹은시간문제

에개입되는지를탐구하는데적절한개념적인아이디어들을제공한다.

3. 가속화의새로운계기로서의신기술-사회국면

우리는 기술문명의 변천 과정에서 지속되고 있는 가속이라는 경향에 대

한문제의식을이론적으로나경험적으로빈번히확인할수있으면서, 이

는현시기에지금의기술-사회적조건안에서가속화라는시간적문제가

어떻게재형성되고있는지를질문해야할필요로그에대한주목을적용

해갈수있다. 그러한질문을위한타당한 검토사례는 4차산업혁명시

대나지능정보사회의출현또는이들담론과유사한시기에출현한디지

털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신기술-사회국면이다. 여기서말하는신기술-

사회국면이란기존의테크놀로지와는다른새로운테크놀로지들의보급

및 확산에 따라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새로운 사회 변화가 가능

할것이란–불가피하게기술결정론적표현으로다가올수밖에없는–

기대나 전망이 폭증하고, 그러한 인식이 제도, 정책 그리고 일상문화에

재귀적으로영향을미치기시작하는계기적인조건을가리킨다.

4차산업혁명이나 지능정보사회 그리고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같은

최근의 기술-사회적 국면을 지칭하는 각각의 용어들은 표현만 다를 뿐,

유사한기술-사회적비전을공유하고있는공통적인것으로바라볼수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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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국면적용어들은빅데이터 분석을위한 데이터과학과디지털 도

구들, 알고리즘, 인공지능등소위말하는지능적인테크놀로지의등장을

공통적인기술적기반을전제로하는사회변동을전망하는논리다. 또한

이 국면들은 경험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출현하였다는 점에서도 하나의

동질적인 계기로 파악할 수 있다. 4차산업혁명은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이 의장으로 활동한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공식적

으로 주창되었고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또한 그 비슷한 즈음 디지털 혁

신담론의일종으로등장하기시작했다(이에대해서는Bounfour, 2016

을 보라). 특히 이들 국면의 내용은 디지털 세계와 물리적 세계의 통합,

보다혁신적인디지털도구들을현실의여러영역에전면적이고–보다

중요하게는 - 신속히도입해야한다는아이디어, 기존에는인간이처리하

던일들을인공지능, 알고리즘같은지능정보/지능형미디어에직권위임

하는산업적생산방식과구조의변화의파급같은유사한요인들로채워

져있다.

이러한국면에서이글이주목하고자하는부분은바로가속의문제

에관계된측면이다. 결론부터말하자면, 지금의신기술-사회국면은가

속화과정으로이해할수있다는것이며, 그러한가속화는기존의사회변

동의주기나속도를더빠르게하면서, 동시에기존에는상대적으로느린

속도로 움직이던 사회 영역이나 요소마저도 더 빠르게 작동하는 체제로

바꾸고있다고주목해볼수있다. 전자를재가속화(re-acceleration)라

고한다면, 후자는초가속화(hyper-acceleration)라고잠정적으로특징

지어볼수있을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우선 지금의 신 기술-사회 국면의 등장 자체가 가속

화의 증거라는 흥미로운 경험적 단서에서부터 출발해볼 수 있다. 4차산

업혁명이 실체인지 허상인지 혹은 이것이 진정한 산업혁명의 범주로 볼

수있을지등등은여전히논쟁거리이지만, 적어도 4차산업이라고범주화

할수있는새로운기술적인체계가등장하고확산되는과정자체가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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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면 이러한 급진적인 변화가 등장하는 주기 자체가 빨라졌다는 점부

터가속화논의를시작해볼수있다. 가령 18세기증기기관기반의산업

혁명이 촉발된 이후 다음 전기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2차산업혁명이

자리잡기까지는거의1~2세기가걸렸지만그다음3차산업, 4차산업이

등장하기까지 걸린 주기는 더 짧아졌다(윤성로, 2020). 이것은 기술의

질적 도약의 가속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4차산업혁명(론)의 등장 자체가

방증하는것이라볼수있다.

그렇다면 4차산업혁명은 어떤시간 양식의 등장과연관된 것이기에

이것을 가속화의 새로운 계기로 주목해볼 수 있을까? 그것은 소위 인공

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같은 지능정보 미디어, 컴퓨터화된 미디

어 같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반 기술이 만들어내는 시간성의 효과 측

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산업 영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회 영역 전반에 걸쳐 보급, 적용되고, 그 과정에서

사회제도나문화, 더나아가 인간상호작용은 물론 개인이살아가는 일

상세계의조건및그에대한개인들의반응자체에도영향을미치고있

다. 중요한 점은지금의 기술-사회국면의핵심기반 기술들의도입으로

인해변화의주기가더욱빠르게추진되고있다는점이다.

이런 일들이 전방위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시간 테크놀로지적 변곡

점은5G테크놀로지같은기술의등장에서부터찾아볼수있다. 시간지

체(delay) 없이 사물인터넷이나 각각의 컴퓨터 시스템들을 초지연적으

로 연결시켜 주는 통신 네트워크의 보급에 따라, 연결성이 더 늘어나고,

또연결성이늘어나는것뿐만아니라연결된개체들사이에시간적동기

화(temporal synchronization)가 가능해졌다. 이런동기화는한요소

의변화가다른요소의변화로이어지는연쇄작용을더광범위하고신속

하게 촉진한다. 이 과정에서 어떤 가속이 일어난다면 이런 가속은 과거

덜연결된사회에비해더많은것들을가속시키는변화로연결될수있

으며, 이 과정에서 지연되는 시간은 제거되어야 할 변수로 재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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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5G 같은기술 도입을통해서실시간으로다양한콘텐츠 소비를통

해가상적체험을언제어디서할수있는시간을향유할수있게되었다

고하지만, 이과정에서곧아무것도행위하지않거나할수없는시간의

가치는낭비와지루함같은무의미한시간가치로재표현되고, 그에따라

비어 있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 행위나 실천을 하지 않는 시간 문화가

은연중규범적으로부정되어가거나, 그것의문화적가치는평가절하되

고있다.

가상화된 세계의 환경은 수시로 업데이트되고 그에 따라 개인이 살

아가는사회질서나다름없는디지털세계의배치는어느한순간도고정

되는시점이없이변화하고있으며, 개인들인이러한 ‘가속적으로조작화

되는환경(accelerated manipulated environment)’에 매일매일 적

응을해야한다. 디지털플랫폼상에서는끊임없이데이터를수집, 분석하

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이용자들의 정보환경을 시간 변화에 따라 계속

해서재구성함에따라, 개인은 플랫폼상에서의시간주기에맞춰정보를

탐색하고, 확인하는컴퓨터적도구들에 의해유도되는생활리듬을자연

스럽게갖추게됐다. 개개인에게맞춤형정보를제공하는추천알고리즘

은어떤정보든 순식간에 제공할수 있게 되면서, 누구나 더빨리더 많

은정보를 –중요한것은더적은시간에–찾을수있다는 가속역량

을 갖추어야 한다는시간적 주체성(temporal subjectivity) 요구가 자

연스럽게개개인들에게내면화되고있고, 그에따라더빨리주어진과제

를수행할수있어야한다는가속화를긍정하는시간규범도어떤저항이

나마찰없이정당화되고있다.

이런양상이새로운가속화의조건에처한현대기술사회의사회심

리적반응양상이라고한다면, 그반대편에서이런기회를정치적, 경제적

으로활용하는거시적힘의문제가존재한다. 디지털기업들은물리적정

보를 디지털 정보로 전환하여 이를 처리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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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생산과 유통, 노동의 배치와 조직, 고객 관리, 마케팅/홍보 활동은

데이터에대한실시간분석을통해아주정밀한시간단위까지그리고시

간적 중단없이 연속적으로 내려가면서 미세하게 조정된다. 이러한 미세

조정의결과는여러가지가속화의경험적양상으로나타나고있다. 대표

적인이슈들은카카오앱이설치된택시에서끊임없이울려대는배차콜부

터 더많은 라이더들을 효율적으로투입하여수익을 극대화하는배달 플

랫폼알고리즘시스템같은것들이다. 이른바긱경제(gig economy) 시

대에출현하는새로운유형의노동패턴들은–각종마케팅/홍보콘텐츠

가 선전하는 자유롭고 여유로운 노동이라기보다는 - 실제로는 하나같이

보다더빨리많은일을해야하며빈시간이허락되지않는공통성을보

인다(Kessler, 2018). 정보소비의영역에서작동하는인지자본주의하

에서 정보소비자들은 주목시간을착취당하는경험을더 빈번하게 경험

해가고있었으며(Negri, 1989; Pasquinelli, 2009), 이러한인지적인

시간 착취를 위한테크놀로지는 더더욱고도화되고 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공유서비스와플랫폼기반서비스들은보다더신속하게인간의다

양한 물리적, 정신적 욕구를 타겟으로 포획하고 있다(Taylor, 2018;

van der Burg, Ahaus, Wortmann, &Huitema, 2019).

알고리즘 같은 지능형 기술을 활용한 이러한 가속화가 기존 산업화

시대의가속화국면과결정적으로다른점은 4차산업혁명이노동이나경

제 시스템을 더 빠르게 움직이게 한다는 속도전의 연속성이 아니다. 더

중요한차별점은, 인공지능을활용하여빅데이터의파라미터를조작하면

현상이얼마나더빨라지는지를, 모의로가속시킨유사-현실이어떤결과

를안겨다주는지를손쉽게그리고무궁무진하게실험할수있다는점이

다(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2020). 필자는 이를 탐색적으로 ‘가속

화실험’10)으로불러보고자한다. 여기서말하는가속화실험은사실겉

10) 이러한 실험은 현실을 반영하는 데이터를 점점 더 현실과 가깝게 구축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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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에는가속화그자체를목표로하는것은아니다. 가령메사추세츠공

대컴퓨터공학과다니엘러스교수팀이 2017년 개발한인공지능알고리

즘기반택시풀시스템은지역내에서교통변수들을투입해택시수요

를최적으로충족시키는적정택시대수를산출하는데, 이러한인공지능

을도입해실험한결과는회사의택시배차시간부터고객이택시를기다

리는대기 시간모두가 감소하는, 즉교통 순환 주기의가속화를 수반하

는 시스템 개발 및 적용에 채택된다(Alonso-Mora, Samaranayake,

Wallar, Frazzoli, & Rus, 2017). 즉, 가속화 실험은 물리적 현실을

모사한데이터를기반으로교통이나통신혹은물류나정보의이동등특

정 체계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모형을 테스트함으로써, 시간

적 손실, 낭비, 지연을 줄이는방향의 현실 개선을 이끌어내는프로그램

이다.

이런가속화실험은적은비용으로 - 과거2014년페이스북감정조

작실험논란11)과유사하게심지어실험대상자들이눈치채지못하는수

준에서 - 현실의광범위한변인들을투입하여실험할수있다. 이런가속

화 실험의 가능성은 곧 기존에는 함께 빨라져야 하거나, 혹은 그것마저

빨라져야할필요가없다고간주되는관련성없어보이는요인이나요소

들까지특정목적이나의도에따라기획되는가속화실험과그적용에포

섭할수있게되는 초가속화를위한 길을 터주고있다는점이다. 자연환

경이나개인그리고개개인간상호작용에관련된모든정보가데이터화

될수 있다면, 사실상더 이상정지되어있거나 멈춰있는사물이 존재할

기술발전을 기반으로 하는 시뮬레이션 모형실험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험이

현실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는 믿음은 아직 불확실하다. 인간 행위와 복잡한 사회 현

상을 현상을 이루는 개별 요소들로 환원하여 설명될 수 있는지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Barceló & Casttillo, 2016).

11) 페이스북 데이터 기술자들이 미 캘리포니아주립대와 코넬대 팀과 공동으로 연구한

사회관계망을 통한 대규모 감정 전염 실험연구(Experimental evidence of

mass-scale emotional contagion through social networks) 논문이 발표되면서

알려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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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은 엷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초가속화를 위한 실험이 가능해진

것은기존에존재하는이론이나지식에의존하지않고대신데이터가보

장하는 거의 모든 변수들, 즉 데이터화(datafication)될 수 있는 세계

내 요소들을 모조리 분석에 투입하여 그 상관관계를 찾아내서 의사결정

에활용할수있는데이터과학의덕택이라볼수있다. 이러한측면에서

최근주목받고있는데이터사회개념도곧가속화사회라는측면에서그

성격과의미가다뤄질필요가있다. 디지털트윈이나메타버스같은가상

적으로구성된공간들은바로이런가속화를가상적으로테스트할수있

는실험실로활용될수있다는점에서, 가속화연구의–특히미디어분

야에서의–비판적검토대상이어야할것이며,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또한정보교환과거래의신속화와접합되어있다는점을주목할수

있다.

물론이러한 가설적인 기술이 4차산업혁명이나 디지털트랜스포메이

션과연관된모든사례와모든영역에서일관되게나타나는보편가속화

를말하려는것은아니다. 그러나그러한가능성이열려가고촉진되어가

는과정에서, 새로운기술-사회적국면이특히친화적이라는점은부인하

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이런 변화를 뒷받침하는 논리들은 경제와 산업

영역을 뛰어넘어 사회 제도와 문화에 자연스럽게 반영되고 있다는 점은

가속화되는시간성이사회의시간적규범으로자연스럽게자리잡아가는

과정으로볼수있다. 4차산업혁명이라는산업이데올로기적인명분이나

기업들이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트렌드는 곧

알고리즘, 인공지능, 빅데이터과학이 만들어내는새로운기술이 만들어

내는새로운시간성에의해조절되는사회체계와질서그리고문화를사

회적으로받아들이는과정이기도하다.

이러한 변화의 와중에서 시간에 대한 윤리학적 질문이 다양한 영역

으로부터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최근 들어 시간 규범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들이 집중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은 바로 이러한 배경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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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권오성(2022)은 기계화, 자동화, 정보화 시대를 거쳐 플랫폼 노동

시대에 이르러서 시간의 의미와 (사회적) 통제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시간 주권(temporal sovereignty)의 필요성에 주목

해야한다고주장한다.12) 시민사회에서시간복지(temporal welfare)

의개념에대한최근의주목들이늘어나는현상도연관된다. 시간복지나

시간주권같은개념들에대한관심이늘어나는현상13)이시사하는바는

4차산업혁명 시대 시간에 대한 규범적 언어가 등장하는 국면이다. 예컨

대, “4차산업혁명과시간주권”이라는주제의한신문칼럼은 “4차산업혁명

담론은사회전분야에서의혁신을강조하고있는데, 이런혁신은언제나

인간이주권을가진자로서스스로계획하고 실천하는 ‘시간’으로부터흘

러나온다”는점을지적하면서, 4차산업혁명시대가요구하는주체를향한

시간적 압력의 문제점을 강조하고 있다(김진, 2019). 이런 측면에서 시

간을측정, 관리, 평가하는 일들이 알고리즘/인공지능에 위임되고, 그러

한 기술적 시스템들이 외부 현실을 더 가속화시키는 방향으로 변화되는

다양한 시간적 흐름을 창출해내는 4차산업혁명은 시간을 주체적으로 활

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할 시민적 권리로부터 정치경제적으로 배치

된기술로전이시키는가속화되는시간체제를현재화하는징후다.

4. 컴퓨터적시간성의개념적제안

기술과의 관련성 측면에서 가속화는 역사의 매 단계마다 상이한 기술적

조건과의연관속에서가속화라는단일한이름의현상으로지속되었음을

12) 최근 시간적 복지에 관한 법제도적 관심에 관한 그밖의 학술적 논의로는 박귀천

(2020), 박귀천‧권오성(2020)을 참고하라.

13) 이 연구는 이들 개념들이 어떻게 학적으로 출현하여 개념화되고 어떻게 다루어졌

는지까지는 다루지 않는다. 이는 이 글의 주된 초점에서 벗어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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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면, 지금시대에떠오른 기술들이효과를만들어내는시간성의특

성의차별적인측면을파악해나가야할필요가있다. 이글은그러한시

간성의 특성을 파악해가기 위해서 컴퓨터적 시간성(computational

temporality) 같은 가설적인 개념에 주목해 보고자 했다. 컴퓨터적 시

간성은 컴퓨터라는 매체와 시간성의 관계를 다루기 위한 개념으로 그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볼 수 있다. 이런 개념적 표현들은 지금의

신기술-사회국면의지배적테크놀로지들과시간, 나아가속도와가속의

문제들간의 연관을 어떤 이론적 전통이나 문제의식 혹은 방법론적으로

다루어나아갈 수있을지와관련해서도 중요한개념적기점을 제공한다.

지금의 미디어 심지어는 사물들조차 컴퓨터화되고 있는 추세가 지금의

기술-사회적국면의핵심적인기술적전환의특징이라면, 컴퓨터매체의

시간성은 가속화를 포함하여 현대사회와 시간성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매우크리티컬한개념적검토대상이다.

각각의시대에등장한매체들이그매체의특성에따라고유한시간

성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Ernst, 2016; Ernst &

Parikka, 2013), 지금의신기술-사회국면에서그러한시간성의문제

에개입하는결정적인미디어테크놀로지는바로 컴퓨터가핵심이다. 스

마트폰, 사물인터넷등우리일상의모든미디어들이컴퓨터처럼입력된

자료를계산, 분석하여스스로 판단하면서인간과교호해가는오늘날미

디어테크놀로지와시간성의관계는컴퓨터화된미디어라는미디어대상

을전제로 해야할 필요가있으며, 이런미디어의시간성을위한 논의를

출발하기 위해서 컴퓨터적 시간성이란 개념을 잠정적으로 상정해볼 수

있다.

에른스트에따르면, 컴퓨터는그자체로가장고도화된시간결정적

인 미디어다. 미디어는 기호로 시간을 파악하는 인간과 달리 전자 또는

디지털 신호로 시간을 처리하는 기술적 존재다(Ernst, 2016, p. 63).

이는크게두 가지차원에서 예비적으로검토해 볼 수있다. 첫째,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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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체를 다루는 컴퓨터라는 기술 자체와 시간성의 관계상에서의 컴퓨

터적시간성그리고둘째, 인간의활용, 즉사회적실천에의해컴퓨터가

정보를처리하는과정상에서의컴퓨터적시간성이다. 우선첫번째의층

위에서, 컴퓨터라는 기술, 혹은 물(物) 자체는 시간 그 자체를 다루고,

시간을처리하는일없이작동할수없다는점이다. 시간은컴퓨터, 센서,

사물인터넷 및 소프트웨어(응용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정확하게 시간을 정의하고, 측정하고, 계산하는 행위의 기초다. 정확히

어떤 시간에 어떤 작업을 수행할지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의 기본적인 구

비요건일뿐만아니라, 모바일기기, 로봇같은자율적인시스템들은엄

격하게정확한작업시간또는아무것도하지않고시간을그대로놓아두

는 대기 시간(delay time)의 정의(definition) 위에서 움직인다. 이처

럼 본질적으로 컴퓨터는 시간을 통제하거나 조작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시간결정적인미디어이며, 시간결정적인컴퓨터는지금의신기술-사회

국면에서 센서와 컴퓨터가 장치된 사물인터넷 같은 형태로 일상 세계를

시간적으로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유비쿼터스적인 도구로 배치되고

있다.14)

둘째 층위에서, 컴퓨터는 컴퓨터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술

에의해유도되는인공적인시간을경험하게한다는점에서시간결정적

인 미디어라는점이다. 우선,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텔레비전이나라디

오같은전자미디어가등장하면서자연적인시간감각에묶여있던시간

14) 사물 인터넷의 등장이 사물과 컴퓨터가 구분되지 않는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

면, 지금은 사물 자체가 시간 결정적인 사물(time-critical things)로 재형성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시간 결정적 사물로서 4차산업혁명 테크놀로지를 집중적으로 이해하

는 문헌은 찾아보긴 어려운데, 세계전기전자공학자협회(IEEE)가 발간하는 사물인터넷

매거진(Internet of Things Magazine) 2022년 9월 발간 예정 특별호 <시간 결정적

사물의 인터넷: 컴퓨터와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진보와 도전The Internet of

time-critical things: Advances and challenges in computing and

communications>를 곧 참조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음의 URL을 참조:

https://www.comsoc.org/publications/magazines/ieee-internet-things-maga

zine/cfp/internet-time-critical-things-advances-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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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외에기술에의한인공적인시간성은본격적으로인간삶에개입하

기시작했다는점을언급할필요가있겠다. 정보를효율적으로전달할수

있는전자 미디어가 등장하면서보다짧고빠른정보처리가가능해졌고,

그과정에서불연속적이고단절적인시간같은새로운시간의존재유형

들에대한경험이가능해졌다. 실시간으로기록을녹화하고이를원래기

록된 현상의 속도감에 맞춰 재현해서 보여주는 영상 테크놀로지의 등장

은미디어를통한실시간성을창출했다. 여기서컴퓨터의등장으로기존

전자 미디어의 시간성과는 또 다른 시간성을 논의하는 일이 가능해졌다

는점에보다주목할필요가있다. 그것은어떤측면에서그러할까? 이는

계산(가능)성(computationality)15), 자동성(automation), 그리고

보다최근에주목을끌고있는지능화되고있는미디어테크놀로지의자

율성(autonomy)이라는새로운맥락에서의미디어의시간결정성을설명

할수있는요인들이다.

첫째, 컴퓨터는인류가만든기술중에가장정교하고세밀한단위로

시간을측정하고따라서조작할수있음으로하여고도화된계산-기반시

간성을산출할 수있다. 계산 기반시간성은곧 인간이감지하기 어려운

수준의단위까지내려가서시간을통제할수있는시간에대한인공적인

감각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이를 통해 인간이 시간에 대해 갖고

있는 낮-밤, 아침-점심-저녁, 오전-오후, 계절, 분기, 해의 고도에 따른

시간에대한분류인식등자연의시간흐름이나양태로부터추출되는간

격기반의기호체계들은컴퓨터적인신호체계로대체된다. 이러한신호

15) 여기서의 계산(가능)성은 계산적인 인식이라는 관점과 계산을 통해 어떤 해를 찾

을 수 있다는 믿음이라는 관점 모두를 안고 있다.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시간을 조직하

는 컴퓨터 기술들은 이 두 가지 계산의 의미를 모두 내재하고 있다. 하나는 모든 시간

정보를 수리적으로 치환하여 다룬다는 점(단순한 ‘시간의 계산’) 그리고 이런 수리적 계

산을 통해서 시간적 문제에 대한 어떤 최적의 해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이 그렇다(특정

목적의 실현을 위해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통제 또는 시간 흐름을 조작할 수 있는

시간적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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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들은 오늘날 스마트폰으로 일상생활을 조직하는 현대인에게 계산에

의하여 보다 정밀하게 시간을 파악하고 통제하는 감각을 재형성하면서

그것을 일상화한다. 실시간으로 최적화된 이동 경로를 찾아주는 애플리

케이션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노동 과정에서 어떤 과정이나 절

차의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들, 그리고 소셜미디어와 메신저 앱을

통한커뮤니케이션과정에서누가언제정보를발신, 송신했는지그시간

을체크하고알려주는컴퓨터기능들은모두계산에기반하는시간시스

템들위에있는것들이다. 이런측면에서컴퓨터는애플리케이션의성능

이나기능에따라달라지는 시간의간격, 주기 같은 시간의새로운구조

를주조할수있는매체다.

이러한계산기반시간성의양상은현재 4차산업혁명의진전과더불

어 우리 일상의 시간성을 결정하는 새로운 시간 양식으로 등극 중이다.

우선인간의감각에의한시간지각이컴퓨터의계산에의한시간지각으

로 대체되고 있는 양상은 가장 관찰 가능한 계산 기반 시간성이 떠오른

일차적인 방증이다. 컴퓨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구현되는 계산 기반

시간성은시간에대한수량화된쓰임을향상시키는반면, 시간에대한질

적 의미는 축소된다. 이를 통해 보편적 세계 질서를 이루는 단위로서의

시간과 더불어, 어떤 철학자들이 부르는 ‘참 시간’, 즉 인간의 주관적 인

상과내면적체험을 통해서도 존재했던 시간의질적의미들은 축소되고,

시간은 이제 최소, (공간과연동되어) 최단, 최적 같은 수량화된 의미로

재표현되고 있다. 계산 기반 시간성의 등장과 함께 나타나고 있는 이런

변화속에서시간은이제기계어같은컴퓨터적언어를통해커뮤니케이

션되는경향은더욱강화되고있다. 이는시간을둘러싼사회적커뮤니케

이션의 기계간커뮤니케이션에대한의존도의상승을뜻한다. 개인이나

집단 혹은 서로 다른 문화가 저마다 느끼는 시간에 대한 감각은 컴퓨터

알고리즘 안에서는 의미있는 가치를 지니지 못하며, 구글이나 플랫폼은

각각의 지역 사이의 시간을 수치적으로 번역하여 필요에 따라 연동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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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할시간성의창출을돕는다. 개인들의시간(더정확히는시간정보는)

은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의알고리즘에 의해 포획됨으로써, 대규모의 행

정적통제와상업적이윤추구를위한자본의요소로서재가치화된다. 가

령 플랫폼 기업들이 이용자들의 체류 시간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용자들

의인지적주목을끌어내기위해다양한방법들을끊임없이시도한다.

이러한계산기반시간성의확산은곧시간에대한인간감각의쇠퇴

가능성을시사한다. 시간에대한합리성은컴퓨터에의해계산된시간성

넘어가고있다면, 이과정이심화되며나타나는진행중인결과는인간의

시간감각은거꾸로시간인식에대한불완전하고부정확하며따라서신

뢰할수없는시간 판단, 즉오차를일으키는요인으로재정의되어간다

는경향이다. 알고리즘배차택시를탄고객이한도시에서수십년운전

하며도로의특성과사정을속속들이알고있는어느숙련된드라이버의

운전루트의시간적합리성을의심하고, 그대신시간처리(절약)를위해

알고리즘 추천 경로대로 운전해 달라고 요청하는 일상의 풍경들은 바로

이런시간감각의기술적위임혹은전이양상및인공적시간성의합리

화과정을보여주는징후다.

계산 기반 시간성은 시간의 적용 범위와 대상을 무한히 확장해감으

로써 초가속화를 추동하는 컴퓨터 과학에 기반한 시간 체계의 영향력을

확대한다. 컴퓨터의시간감각은인간의시간감각으로는파악하기어려

운단위까지내려가고, 또한그과정에서강화된데이터 수집능력과 향

상된 인공적인 정보 수집 장치를 기반으로 외부 세계의 물리적, 가상적

대상과요소들의시간적측면을자신의계산장치안에포섭해끌어들임

으로써, 세계전부를 ‘시간화’한다. 시간의의식주체는오직인간만이유

일하였지만, 이제컴퓨터가시간을인식(경험)하고, 이를실천행위로수

행해가는양상들이점쳐지고있다.

둘째, 자동성(automation)의측면에서컴퓨터적시간성은시간양

식의자동적기능화로부터흘러나오는 요인이다. 예컨대, 디지털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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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알고리즘은인간으로부터위임받은분류(분류알고리즘)나예측(예

측알고리즘) 작업을무한반복적으로수행함으로써, 특정한활동을자동

적으로이루어질수있게한다. 이런과정은시간에따라일정한감속혹

은속도의정지를필요로하는인간의물리적수행그리고원료나재료의

공급이나기계의노후같은요인들에의해중단없는가속에한계가있는

전자혁명이전기계의수행과달리시간에따른어떤피로와그러한피

로에의한감속이나완전한속도감의중단(멈춤) 없이등속혹은가속적

인정보처리과정을 추진할수 있는 기술적과정이다.16) 이런과정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특정한 일련의 과정/절차(즉 알고리즘)는 자신의 기능

을무한히반복수행하면서, 자신이재조직한의미있는정보들을매개물

로하여기계와인간, 인간과인간, 그리고기계와기계사이의상호작용

을 보다 더 큰 범위에서 그리고 더 빠른 속도로 촉진함으로써 가속화에

관여하는시간구조의기술적영향력을증폭시킨다. 더구나이런자동화

는 가속화의 적용 범위를 더욱 확장시키는 요인으로도 주목할 수 있다.

대규모의기록, 즉대량의 데이터를처리하는자동화된기계들의수행성

이 현실에 미치는 영향력은 데이터가 현실을 반영하는 범위만큼 확장된

다. 즉, 자동화된 미디어가 작동하는 미디어 환경(Andrejevic,

2019/2021)의도래는현실의더많은영역을가속화시킬수있는새로

운기술-사회적시간체계의등장으로주목할수있다.

이러한자동화국면은이미비즈니스와산업영역은물론소비와각

종매체영역에서진행되고있으며, 기업과조직그리고개인들로하여금

더빠른대응을용이하게한다. 이는단순히의사결정이나행위의속도만

16) 이런 자동화는 시간 문제에 대한 관심에서 보면, 가속화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정

보적 상호작용을 통해 이용자/소비자의 인지적 주목을 지금 현재라는 시간 감각 안에

포섭하는 현재적 시간성(현재성) 측면에서 검토될 필요가 크다고 본다. 가령, ‘몰아보

기’나 ‘연관 콘텐츠 시청’ 같이 플랫폼의 추천 알고리즘 덕택에 시간 흐름을 망각하고

계속해서 연관 정보를 시청하는 문화의 등장은 바로 이런 현재적 시간성의 맥락에서

해석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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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빠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나 문화의 작동 속도 또는 그 제도와

문화의내부질서의변동속도를빠르게하는요인이될수있다. 여기에

는이론과지식의뒷받침없이도행동방침을바꾸어야할근거를파악할

수있는인공지능알고리즘이자리잡고 있다. 제도와정책을바꾸는 경

우는그제도와정책을뒷받침하는특정한이론이나지식자체를변경하

거나 기존 것을 폐기하고 새로운 이론과 지식을 수립, 대체하는 과정을

의미했고, 이는적어도 적지 않은시간을 요하는일이었다. 그러나컴퓨

터연상작용의비약적인향상덕택에인공지능알고리즘은어떤심층적

이론이나지식의참고없이도자료즉데이터화된세계안에서새로운패

턴을 찾아내 이를 의사결정에 적용함으로써 현실의 변화를 일으키는 가

속기로기능할 수있다. 인공지능의자동화된활동은경우에 따라더 빠

른결과와시사점을확보하기위해네트워크에연결된자원, 사람그리고

어떤규약이나패턴의작용자체를가속할필요가있는지를검토하게된

다는점에서, 이는인간, 즉사회가가속화되는동력을제공한다.

셋째, 컴퓨터의자율성은신기술-사회국면에서의가속화와관련해

서마지막으로주목할요인이다. 컴퓨터의자율성은스스로사고하고추

론하고 그에 입각해 행위한다는 존재론적 의미에서의 인간의 자율성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기는 어렵지만, 인간이 인공지능이나 알고리즘이

작업을 수행한 결과를 예측하거나 통제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서 자율

성을갖는다고 간주할수있다. 지능정보미디어의 자율성이 더빠른 속

도를지향하기위해설계되고작동하는것은아니라는점에서, 그것을가

속화를추진하는일관된기능을수행한다고보긴 어렵다. 그러나자율성

은 인공지능 기술이 자동화 역량을 발휘하여 사회의 다양한 시스템들과

그요소들이더욱빠르게작동할수있게하는전제가된다는점에서가

속화테크놀로지의중요한기술적원리다. 가령구글의자동완성기능을

통해얻어지는검색결과는우리가잘모르는정보의미결정된부분을기

계가 대신 (초고속으로) 결정해주는 자율적인 그리고 동시에 자동화된



36 커뮤니케이션 이론 18권 3호

수행의결과값이라는점에서, 컴퓨터기술의자율성과자동성은상호교

호하면서가속화를작동시키는일상사례다.

오늘날의컴퓨터가갖추고있는이러한계산성, 자율성, 자동성역량

은가속화를이끄는컴퓨터수행의가속화역량을극대화하고있다. 가령

2016년 구글이주최한글로벌 이벤트에서이세돌과대결한알파고를업

데이트한 알파고 제로가 수를 결정하는 시간은 0.4초에 불과하다. 컴퓨

터적사고의이러한초-고속성은단순히학습과의사결정, 추론만빠르게

하는데서 멈추는것이 아니라, 로봇같이컴퓨터가 장착된장치같은 물

리적인영향력을발휘하는행위는물론제도나정책같은비가시적인층

위에서사회의각종시스템이나인간과비-인간을아우르는개체간상호

작용의주기를 짧고그 속도를빠르게굴러가도록 추동할수있다. 컨베

이어벨트가더빨리움직이면단위시간당더빠른속도로작업해야하

는포디즘(fordism) 시대의노동계층이처했던상황은이제알고리즘과

인공지능에 의해 더 정밀하게 노동시간을 통제하는 자동화된 포디즘

(automated fordism)으로전환되고있다. 이러한전환을위해기능하

는 컴퓨터적 사고의 초고속성은 현대인들로 하여금 물리적 현실과 가상

현실에서 접촉하는 만물에 시간적으로 더 빠르게 반응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세우는 기술적 시간성의 특징이며, 가속화를 이끄는 기술적 동력의

핵심원리인셈이다.

가속화라는 이 글의 관심에서 다소 벗어나지만, 컴퓨터적 시간성에

관한 문제의식에 따라 컴퓨터를 시간 결정적 미디어로 정의하면서 컴퓨

터에 쓰이는 알고리즘과 코드를 분석함으로써 4차산업혁명 시대에 컴퓨

터화되는 미디어의 작동 원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때, 여기서문제의식의초점은단순히가속화에한정될수만은없다는점

을 덧붙여 놓을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에른스트가 적절히 설명해 놓은

것처럼, 사실상스마트폰과같이고유의기능이나특성이서로다른상이

한 미디어들의 기능들을 유연하게 넘나들며 복합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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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화된미디어를통해창출되는시간성이란반드시가속의관점에서

범주화해볼수있는것에한정되지는않는다. 컴퓨터적시간성이갖는효

과와 그 의미는 ‘가속’이라는 단방향적이고 일차원적인 패턴보다는 기존

에없던다양한시간패턴들로존재한다는것이다. 가령 초고속통신 서

비스발전으로물리적인시간지연없는원격커뮤니케이션이가능한시

대가 열리면서 동시성의 맥락은 더욱 두드러졌고, 애플리케이션을 활용

한언택트라이프의확산과정에서더많은사회적행위자들사이의실시

간적상호작용이확대, 강화되면서, 시간의분할혹은공유가기술적으로

정교하고복잡하게펼쳐지고있다. 클라우드기술을토대로하는인공지

능스피커나초거대인공지능17) 기술의등장과더불어시간성의앞날은

더욱예측불가능한형태로전개될것으로점쳐지고있다. 초거대인공지

능에게있어서시간에대한지각혹은 (의미를깨달을수있다면) 그것이

어떤지향이나판단에있어서부여되는의미는인간과같을수가없을것

이며, 이렇게 될수록 시간과 자연, 시간과 공간, 시간과 행위자 사이의

관계들도지대한영향을받을수밖에없다.

컴퓨터 시간성은 이런 현대의 복합적이고 간단히 정의되지 않는 인

공적 시간성들의 경험 가능성을 언제 어디서나 제공해가는 기술의 중심

양식이자 시스템으로 진화 중이다. 인공지능을 내장한 컴퓨터가 시간을

고도로압축적으로쓰면쓸수록, 시간은더축소되고시간과시간사이의

거리는 더욱 좁아지며 즉 단위 시간당 행위의 속도는 빨라질 수밖에 없

다. 이러한 양적 변화는 어떤 시점이나 맥락에서 가속화의 질적 변화로

나아갈수밖에없다.

요약하자면, 다양한 시간성에 동등한 주목을 돌리는 것은 미디어의

기술적원리측면에서미디어와시간의얽힘의방식과그의미를분석하

17) 초거대 인공지능은 대용량 연산이 가능한 컴퓨팅 시스템을 기반으로 대규모 데이

터를 스스로 학습하는 기술로, 인공지능의 성능을 가늠하는 파라미터가 기존 인공지능

보다 최소 수백 배 이상 많은 인공지능 기술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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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의미가 있는 반면, 현대 사회의 가속화 경향 같은 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미디어 테크놀로지를 매개로 시간 구조가 어떻게 재형성되고

그것이어떤의미나효과를지배적으로드러내는지를고찰하기위해서는

다소취약한접근법이다. 물론어떤입장이나관점을취하느냐에따라분

석의대상과범위그리고설명의방식과해석의결과들은크게달라질것

이다. 다만이논의에서는속도와가속이라는시간성에대한비판적문제

의식의전개에초점을두기때문에, 거시적이고일반적인층위의가속화

에관한논의로넘어갈 필요가있다. 다음 장에서는 가속화의시간체제

와시간에대한비판이론적문제의식을통해서새로운기술-사회국면이

양산하는 시간에 대한 억압적이고 체계적인 명령과 그로 인해 현대사회

의행위자들이노출되는위험에어떻게대처할수있을것인가에관해논

의해보고자한다. 간단히말하자면, 이논의는 ‘기술이어떤시간을만드

는가’를 이해하기 위한 질문에서 ‘우리는 시간에 대한 어떤 이해의 조건

속에서살고있는가’를분석하기위한질문들에대한제안으로나아간다.

5. 가속화의전체주의적시간체제와은폐된시간규범논쟁

4차산업혁명시대의가속화는오로지알고리즘, 인공지능같은신기술-

사회국면의핵심기반기술들의해결정된다고단정하기는어렵다. 그래

서 그것들이 배치되는 제도적이고 상황적인 맥락에 의해 기술의 효과가

어떻게 매개되며, 그리고 어떤 가속화로 결과지어지는지를 살펴봐야 한

다(Chen & Sun, 2020). 이런측면에서기술의시간성에대한비판적

주목은 가속화가 어떤 물적 토대와 사회적 상상들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과정에서은폐되는시간규범을끄집어내확인하는작업으

로나아갈필요가있다. 이런측면에서지금의신기술-사회국면에주목

하면서 시간에 대한 규범적 문제의식을 정교화해가는 것은 현대사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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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화이슈와쟁점들에실천적으로대처해가기위해서도중요하다.

문제는 데이터 사회나 자동화 사회 같은 최근의 신 기술-국면과 맞

닿아 있는 신 사회 담론들은 가속화라는 문제적 경향을 통해 이해될 수

있음에도, 정작 그러한 가속화의 실질적 측면들은 비가시적으로 은폐된

채로작동하고있다는점이다. 비판이론의가장광범위한관점에서이점

이문제인이유는, 근대이후의주체는자기삶을자기스스로결정해나

갈수있는자유로운개인으로상정되어왔지만가속화체제가개인에게

가하는윤리적제약은탈정치화되거나토론되지않음으로하여시간체

제는은폐된형태, 즉자연화된세계로우리곁을감싸고있다는 함의에

있다. 플랫폼 자본주의 체제에서 컴퓨터 테크놀로지를 능동적으로 활용

함으로써시간을정교하게통제할수있는자본의작동과그효과는점점

더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숨겨지고 있는 문제는 대표적이다(하대청,

2018). 디지털플랫폼서비스는알고리즘자체가노동함으로써굴러간다

기보다는알고리즘에의하여보다많은대규모의인간노동행위가통제

되는상황임에도, 마치인간은천천히쉬게하고알고리즘만빠르게질주

하는것처럼보이는착시(Gray & Suri, 2019) 또한 4차산업혁명시대

에은폐되어있는가속화의시간규범을확인할수있는단면이다.18) 개

인의지향과행위가시간에대한규범과규제그리고각종시간적기준들

에 의해 현대사회에서 체계적으로 조율되고 조정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규범적인 문제의식은 오늘날 가속화를 이끄는 신 기술-사회에서 자리하

는컴퓨터적시간성에대해서본격적인분석을필요로한다.

가속화의 시간 체제에서 속도 자체는 정당화되고 자연화되어 있다.

미디어와 의사소통 영역만 놓고 보더라도, 미디어 테크놀로지의 혁신과

여기에대한미디어행위자들의신속한순응과적응, 미디어산업의경제

18) 이에 대한 최근의 논의로는 ‘플랫폼 배달경제를 뒷받침하는 즉시성의 문화와 그림

자 노동’에 관한 박수민(2021)의 논의 그리고 박선희(2020)의 논의를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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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거래, 문화적활동, 그리고의사소통에 기반한민주주의에 관한거의

모든도덕적인색깔을띠는지적인주장들의공통점은더빠르고신속한

실천, 즉 가속을 요청한다는 점이다(Rosa, 2005; Rosa &

Scheuerman, 2009). 즉, 가속화가 정답이자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이

며, 여기서 의사소통적인 신중함이나 숙고의 힘은 가속화된 커뮤니케이

션실천의역동성앞에서아주무기력한것으로취급당한다. 심지어민주

적저항이나문화에대한윤리적실천또한가속될수있어야한다. 현대

의매체정보문화의많은대안논리들조차이미가속이데올로기에오염

되어있다고해도과언은아니다.

문제는그러한시간규범들이마치원래부터그래야했던자연규범

처럼 통용되는 사회의 지배적 규범이 되어 버렸음에도 우리의 도처에서

속도의권력적효과와그조건에대한정치적이고윤리적인논쟁의장을

찾아보기는쉽지않다. 이러한 논쟁의부재와결핍은가속화의이데올로

기적언어들이암묵적이고, 비가시화되었으며, 이데올로기적으로자연화

된상황의반증으로해석될수있을것이다.

빠른속도로움직이는세계도모자라더빠르게행위하라는시간규

범을지키는일은철저히개인의의무로표현되고있는–노골적으로신

자유주의적인뉘앙스의–현실은가속화의시간체제가우리시대의전

체주의(totalitarianism)적인 특징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준다.19)

이러한전체주의적인시간을관통하며살아가는현대사회에서시간은여

러 가지 병리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무엇보다 사회의 많은 영역과

차원들에서가속이나타남에따라, 개개인들이살아가는삶의환경의안

19) 현대 시간 체제를 전체주의로 설명하는 로자에 따르면, 이러한 전체주의는 다음의

네 가지 특징으로 설명될 수 있다(Rosa, 2010/2020, p. 109). 첫째, 시간 규범은 주

체의 의지와 행동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고, 둘째, 그런 압력은 모든 주체들에게 가해지

고 있으며, 셋째 가속화를 향하는 시간 규범은 사회의 특정 영역만이 아니라 사회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넷째, 가속을 명령하는 시간 규범에 저항하는 일이 완전

히 불가능하거나 점점 더 사회적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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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이흔들리고, 급격한변화나속도가요구하는사회적조정에발맞추

지 못할 경우 사회적으로 도태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 시간적 ‘지체’

나 ‘지연’, ‘느리다’, ‘신속하지않다’는말이오늘날사회의거의모든차원

들에서매우강력한도덕적 의미를갖는 것은, 속도와가속에대한사회

적으로합의된질서가작동하고있음을암시한다. 일단이것은시간이데

올로기나속도헤게모니혹은가속화의통치성등다양한이름들로불려

질수있을것이다. 어쨌든, 그합의는아마도근대적인의미에서의자율

적개인들이합의하여작동하고기술에의해매개되는사회의시간적조

건이(었)겠지만, 그 조건은 오늘날 신 기술-사회 국면의 등장과 더불어

더빠르고더가속화되어야한다는계약조건을고쳐쓸것을요구하는것

처럼보인다.

이를 종합하면, 로자가 <소외와 가속>에서 말했던 것처럼(Rosa,

2010/2020, pp. 6-7), 가속화로 특징지어지는 시간 체제 혹은 시간의

문화는단일하면서통일적인개념혹은맥락으로분석될수있을것이다.

가속화를비판적으로분석하는일은비판이론이그동안제대로건드리지

않았던 문제였다는 하르트무트의 지적은 이 지점에서 적지 않은 울림을

가지며, 이는비판적미디어연구에도예외는아니다.

6. 결론및함의

1) 논의의함의

한국사회에서 가속화라는 경험은 낯설지 않다. 아니 한국사회만큼 가속

화 현상을 강력하게 경험한 사회도 없다. 이는 가속화로 점철된 한국의

사회문화에 대한 비판적 관심과 더불어 확인되는 분명한 우리의 현실이

기도 했다. 예컨대 한국사회의 변화를 압축적 근대화(compressed

modernization)로 설명하는 시도(가령, 장경섭, 2004)는 시간과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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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측면에서근대화, 도시화, 산업화를이끈변화를설명하였으며빨리빨

리문화(강준만, 2010)나속도물신주의(정의진, 2011)에대한지적관

심들은우리사회의시간과 속도의경험 구조를잘반영하고있다. 우리

사회에서가속을긍정하는역사가오랜기간큰긴장이나저항없이지속

될수있었다는점은앞으로의가속화시대를비판적으로인식해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지역-현실적 출발점일 것이다. 이러한 출발은 <빨리빨리

의 문화정치>에 대한 강준만(2010)의 논의에서 지적된 것처럼, 우리의

시간문화가한국사회의구조와작동메커니즘에미치는영향은본격적으

로탐구되지못했다는점에대한반성적인식과함께할수있다. 이지점

에서시간성에대한우리학문의시선은물론한국사회또한가속이몰고

오는위험과곤경보다는그것이가져다주는편익과기회에치우쳐있었

다는문제의식의상정은가능할것이다.

4차산업혁명이나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혹은 지능정보사회 담론들

을통해인식되는최근의새로운기술-사회변동의맥락들은가속화의새

로운양상들에대해주목하고이를비판적으로분석해야할필요와더불

어우리앞에도래하는 중이다. 큰틀에서 속도와가속은새로운 주체를

만들고 사회 자체를 재형성한다(Stiegler, 2015/2019)는 기술철학적

문제의식의도입또한필요하다. 새롭게배치되는속도와가속의테크놀

로지들이현대사회의시간구조와질그리고시간규범에미치는영향력

과그의미를파악해가야할필요가있다.

인공지능과알고리즘이산업화와전자테크놀로지를대체해더빠른

가속을가능하게하는자동화사회는이미우리앞에주어진현실이다(김

도훈, 2020). 예측알고리즘을활용하여물류와상품의생산과유통은더

빠른속도로조직되고있으며, 그사이에서사람들은항상쉼없이대기해

야한다. 가속화되는시간경험은우리삶에자리하던의미있는것들을소

멸시키거나더빠른양식으로대체해가고있다. 누군가비유한것처럼, 4

차산업혁명은 사회 자체를 쉼 없이 운동하는 가속기(accelerator)로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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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꿈시키고있다는우려도가능하다. 시간적으로장구하고장기적인사고

와실천은설자리가적어지고있다. 계급의관점에서는어떠할까? 가장

열악한 위치에 있는 행위자들은 더 빠르게 움직이도록 강요받는 환경에

더 많이 노출되면서 비가시적인 형상으로 운동하는 가속적 존재로 재정

의되고있다.20) 이는비단4차산업의매끈한컴퓨터장치와세련된스타

트업 문화 뒤에 감춰진 콘베이어벨트 위에서 움직이는 노동자들만이 처

한조건은아닐것이다. 사실상현대인들모두가다양한미디어테크놀로

지를활용하면서더빠른속도의주체, 즉 속도 혁명의주인공이 되어가

는과정은곧속도의노예가되어가는동전의양면과도같은양가적과정

이라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이런문제들을분석해가기위해서는사회적갈등과긴장을파악하고

그에 대처하는 이론과 개념들을 시간, 속도, 가속의 관점에서 재정의 해

가야할필요에주목해야한다. 예를들어기술시대인간의자율성논의는

주로 기계 대 인간이라는 관점으로 다뤄지는 것이 최근 기술-사회 변동

논의의 일색인데, 이는 본고의 문제의식에서 보면 시간적 자율성

(temporal autonomy) 같은측면으로논의를확장, 연결시켜갈수있

다. 실제최근우리사회에서도시간복지, 속도노동, 시간주권같은개

념들이 언론 지면들에 조금씩 등장하는 현실은 이미 가속화의 영향력을

시의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 토론 속도주의 개념처럼, 커뮤니케이션 현

상을속도, 가속등을포함한시간적측면에서검토할필요도있다. 가령

한국사회에서의커뮤니케이션문화또한더빠른커뮤니케이션, 즉 ‘속도

주의소통관’에노출되어있는현상은가속화의관점에서비판적으로분석

해볼 수 있는 전형적인 문제다(이에 대해서는 최윤정과 이종혁, 2012를

20) 배달 라이더들은 바로 그런 기화된 존재들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이들이 물리적으

로 멈춰있는 모습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으며, 이들과 상호작용할 때 이들의 시간을 뺏

는 것은 규범적으로 해서는 안될 것처럼 인식된다. 물건을 빨리 받고, 빨리 보내는 것

은 비대면 시대 소비자들의 시간 도덕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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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 물론이런사례는하나의지엽적인분석적주제일것이다.

알고리즘과 인공지능 등의 미디어들은 사회의 특정 한 영역이나 지

점에만영향을미치는것이아니라인간이살아가는환경전반에심대한

영향력을행사해갈것으로전망되고있다. 이들미디어가인간을대체하

는 행위자적 존재로 부상해가는 상황은 기술이 보다 본격적으로 속도의

주체로자리매김하는기술시대의역사가보다전면에드러나는과정으로

도볼 수있다. 속도 테크놀로지의사회적 쓰임 과정에서가속화되는 시

간이 우리를 감싸가고 있는 자동화 사회에서 발견되는 무한가속의 경향

을둘러싼 비판적논쟁은점점더불가피해지고있다. 시간과속도의 비

판이론에대한최근서구학계의논의에주목하면서도동시에미디어테

크놀로지와시간의문제에관한우리사회의시간구조와문화를이해하

고분석하는미디어영역의연구실천또한본격화할때다.

2) 논의의한계및후속과제

끝으로이 논의의부족한점을몇가지만 짚고넘어가면서, 후속 논의를

전망해보고자한다. 우선이연구는최근의기술사회적국면에주목하는

과정에서부지불식간에시간인식혹은경험의역사에서나타난차이와

특성을지나치게단순화시킨측면이있다. 근대이전부터시계라는기계

를활용한인간의시간문화는그자체로기술과인간의환경연합속에

서시간성의역사가전개되어왔음을시사하며, 이를간과한다는것은기

술의영향력과대척하는관점에서의사회적, 문화적구성성의문제를의

도치않게간과할수있다(이러한관점에서인간-기술-미디어의연합환

경이라는주제에관한논의로는박진우, 2022를보라).

둘째, 시간개념도그러하지만, 시간성개념자체가대단히복잡하고

난해한 개념임을 고려할 때, 이 연구에서 말하는 시간성은 다소 거칠고

정제되지않은상태로끌어들여가속화의기술적, 사회문화적, 규범적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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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적용했다는것이다. 철학적지식을갖춘독자라면, 가속화라는사회

현상의 이슈성이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시간과 시간성이란 개념을 함부

로 휘둘러서는 안된다는 것을 감지할 것이라 본다. 이 글에서는물리적,

객관적 시간을 지칭하는 개념으로서의 시간과는 구별되는 시간에 대한

체험이나인식 혹은시간에 작용을가하려는 의지, 지향 실천또는행위

등시간을대상화하여이에작용하는인식및실천현상일체를지칭하는

개념으로서의 시간성이란 의미를 활용했다. 가속화라는 것도 시간을 더

빠르게쓰자라는인간의지의산물혹은기술개입의결과라고본다면가

속화현상을시간성개념과이론의층위에서다루는것은무리는없어보

인다.

셋째, 시간규범이나, 시간문화그리고시간구조등다양한용어들

에대한정의가충실하지못하다는점이다. 아무래도문제의식의제안과

탐색이라는 본고의 근본 취지에 치중하여 지면을 할애한 결과라고 여겨

지지만, 차후에는 시간 규범, 시간체제같이본고에서제시된 – 일부는

가속화와미디어시간성이론가들이제안한–주요개념혹은이슈들각

각을검토하는논의로 보완하고자한다. 끝으로, 이 논의는 최근의기술

사회적국면에대한주목안에서컴퓨터매체의발전양상과시간성의관

계에대한학술적주목의필요성을강조하는것자체는나름의의미를갖

지만, 그 논의 과정에서 주요개념들에대한기존의 철학사적, 사회이론

적, 혹은 매체(문화)이론적 논의들에 대한 검토의 체계성은 부실하다는

점이다.

이상에서살펴본이논의의한계와맹점들은이탐색적시론에서명

쾌히해결하기어려운성질의벅찬과제들이었다. 본고의취지는가속화

혹은그저변의개념인시간성과미디어의관계를둘러싼철학적, 이론적

모호점들을말끔히해결하거나, 지금시대의시간문제를둘러싸고보편

적합의와적용가능성을담보하는경험적, 사변적으로견고한개념이나

해석적함의를 제시하려고했던것은아니었다. ‘시간이란무엇인가’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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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만보더라도알수있듯, 사실그것들이손쉽게해결될수있는문제

일것이라고보기도어렵다는측면도있었다. 그래서우선개연성을주목

해볼 수있는현상과 개념들을 두루 꺼내 본측면이 없지 않다. 무엇보

다 미디어 테크놀로지의 발달과 더불어 가속화가 현대사회의 심대한 조

건으로 조명되어야 한다면 미디어가 어떤 위상을 차지하는 것인가가 비

판적미디어연구를언급한논의에서는조금분명히다루어질필요는있

었다.

이상에서살펴본본고의한계들이변명이될수는없을것이고, 필자

역량의한계를절감한다. 시간과시간성, 그리고미디어테크놀로지에대

한 철학, 역사, 매체/문화이론들을 체계적으로검토하는것이우선순서

였을것이다. 이런과제에도신속한도전이필요하다는것이가속화비평

의아이러니같지만, 멀지않은시간에컴퓨터적시간성의쟁점들을보다

세밀히들여다보는작업을시도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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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ew Technological Society as the 

Momentum of Acceleration and 

Computational Temporality

A Preliminary Study toward Critical Media Research

in the Era of Acceleration

Yong-Min Ryu

Assistant professor, Media-Communication Dept. of Inje University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media and

social change in terms of the temporality of speed and acceleration,

paying attention to the rising of new technological-social phases

such as so calle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and digital transformation. In this article, this

author explores critical theoretical resources necessary to critically

examine the acceleration as the mark of on-going modernity and

draws a conceptual outline of computational temporality having

worth an analytic resource for discussing the dominant mode of

temporality intervened in contemporary media technological

environments. In conclusion, this article argues that public debate

on the temporal institutions, socio-political structures, culture and

norms hidden in modern society should be opened, and critical

media research seeking to understand and analyze the explosive

acceleration phenomenons in our society should be activated to

expand the very public debates.

K EYW O RD S Time, Speed, Acceleration, Temporality, Computational

Temporality, Temporal Regime, Temporal N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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